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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계열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김경희
영남이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Happiness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s

Kyung-Hee Kim
Department of Companion Animal_health Yeungnam University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우울, 불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2019년 10월 10일에
서 12월 10일까지 D시에 위치한 3개 대학의 보건계열 재학생 434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x2 test, t-test를 이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은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상태가 나쁠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불안
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거주형태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자취
나 기숙사생활을 하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고, 경제적 상태가 나쁠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행복은 성별에 따라 남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제적 상태가 
좋을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행복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거주형태, 음주행태, 규칙적 운동, 불안이
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우울, 불안, 행복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보건계열 대학생의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depression and anxiety on the happiness 
of public health college students. From October 10 to December 10, 2019, we collected data on 434 
health science students from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D City, analyzed the data using the x2 test and 
t-test, and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happines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se factors.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ose who currently smoked, did not exercise regularly, and in those whose economic status 
was poor. Anxie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students compared to male students. In terms of 
residence type, anxiety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ose who lived alone or independently in a 
dormitory compared to those who lived with family. Anxiety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ose with 
a poor economic status. 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appier. Also, those who exercised regularly 
and had a good economic status exhibited significantly higher happiness levels.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happiness of public health college students  were residence type, drinking behavior, 
regular exercise, and anxiety. Through this study, the levels of depression, anxiety, and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in health sciences were identified, along with the health-related factors affecting them.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the happiness of the stud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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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
에서 발표한 ‘국민행복 FOCUS_2022년 한국인의 행복
조사’ 의 최근 3년간 동향을 보면 2020년 6.83이 2021
년 6.56으로 하락하였고, 2022년 6.53으로 소폭 하락하
여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하락하는 추세이다[2]. 한국의 
행복지수가 세계 137개 나라 가운데 57위이며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8개국 회원국 중
에는 끝에서 4번째에 해당한다는 발표가 나왔다[3]. 한국
의 경제규모 순위가 2022년 기준 13위 수준인 것을 감
안하면[4] 상당히 낮은 행복 순위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
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하
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06)
의 행복지수 영역은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
족과 친구관계, 주관적 행복, 건강관련 행위를 의미하며 
그 구성요소를 보면 주관적 행복은 건강, 학교생활, 개인
행복, 건강관련 행위는 건강행위, 위험행위, 폭력경험 등
을 포함한다[6]. 건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
은 개인적인 특성과 가족기능, 사회적지지, 거주형태, 자
기 효능감, 지각된 건강상태, 우울 등이 있다[7-9]. 대학
생의 평균 우울 유병률은 30.6%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약 1/3에서 우울을 경험한다[10]. 계열에 따라 다른 형
태의 학습 및 취업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보건계열 학생
들은 취업, 비보건 계열 학생들은 경제적 문제를 스트레
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건강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며[11] 궁극적으로 행복
으로 연결되어진다.

불안은 청소년에게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
이다[12].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Choi와 Shin[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22.2%가 경미한 수준의 불안을, 11.2%가 중등도 이상의 
불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과 Heo[14]의 
2021년 보고서는 우리나라 10∼19세까지의 상위 3개 
정신질환 중 하나인 기타 불안장애 환자수가 2019년 
21,154명에서 2020년 22,581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
고하였다. 청소년기의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인 건강 상
태를 돌보지 않으면 그대로 성인기로 이어지며 약물중독 
등 다른 정신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15] 이는 개인만

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과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14]. 그러므로 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잠재적,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16-18]. 대학
생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사이의 전환기로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고[19], 다양한 영역의 책임과 역할의 변화로 
인해 행복에 영향을 받고 있다[7]. 대학이라는 영역에서 
자신의 생활이 형성되어가고, 학업과 인생, 직업에 관한 
문제, 대인관계, 경제적 문제 등의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그들의 삶의 
만족감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게 되고[20], 행복의 차이를 
초래한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련 
역할 모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대상이 된다[21]. 
사회에 진출하여 보건의료영역에서 보건담당인력으로 생
활하게 될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높은 행복지수는 곧 지
역사회의 행복지수에 귀결된다.

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이 행복의 예측 요인으로 보고되
었으나[22,23-25], 지금까지 보건 계열대학생의 우울과 
불안이 행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찾을 수가 없
었다. 우울과 불안은 대학생의 빈번한 정신건강 문제이
고, 두 요인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 계열대학생의 우울, 불안, 
행복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을 리
드할 보건계열 대학생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
악하여 행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위치한 3개 대학의 보건계열 재학생

을 모집단으로 하여 직접 설문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438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4부
를 제외한 4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3프로그램을 이용한 예상 대상자 수는 다
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05, 검정력 90%, 효과
크기 0.15로 하였을 때 154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 대상
자수는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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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하였

고, 해당 학생이 질문의 내용을 읽고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우울, 불안과 행복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1 일반적 특성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거주형태, 현재흡

연, 음주행태, 규칙적인 운동, 적정수면, 경제수준을 조
사하였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생활’, ‘자취나 기숙사 
등에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로 구분하였으며, 현재 
흡연, 음주, 규칙적인 운동(주 3회 이상)은 ‘한다’, ‘안한
다’로 수면은 미국수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 
[26]에서 18-64세의 권장 수명시간(sleep duration 
recommendations) 7-9시간을 근거로 ‘적정’, ‘부적당’
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상자가 생각하는 경제수준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2.2.2 우울
우울은 Radloff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척도를 사용하였
다[27]. CES-D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주일에 이러한 우울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 지를 0점(전혀 아니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까지
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un and Lee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0.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5이었다.

  
2.2.3 불안
불안은 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가 

개발한 상태 특성 불안 척도를 김정택(1978)이 번안하
고, 한덕웅 등(1993)이 표준화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으며[28],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불
안을 측정하기 위해 상태불한 2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
다)까지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총점을 산출하였으며, 총 
상태불안 점수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덕웅 등(1993)
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
었다.

2.2.4 행복
행복이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본인의 잠재력

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22]. 행복지수는 김상국
(2000)이 Anspaugh 와 Hamrick 그리고 Rosata(1994)
의 생활양식 측정도구(lifestyle assessment inventory, 
LAI)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정한 한국인
의 행복에 대한 생활양식설문지(korean wellness life 
style scale, KWLISS)를 사용하였다[29].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는 .90이었다.

2.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우울, 불안과 행복
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
울, 불안과 행복은 t-검정을 이용하였고, 우울, 불안과 행
복의 관련성은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불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YNC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No.: 20192–4)
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위험이나 위해요소가 따르지 않으며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충분히 설명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불안 및 행복의 
   정도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 57명(12.1%), 여학생 377
명(86.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19세로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64.5%, 자취나 
기숙사 등에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35.5%이었다. 대상자의 18.7%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
고, 59.4%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36.6%가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7-9시간의 적정수
면에 해당하는 경우가 43.3%이었으며 27.4%가 경제수
준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우울은 14.94±11.51
점, 상태불안은 44.10±9.96점, 행복은 102.68±16.42
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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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or M±SD (Range) 
Gender Male  57 ( 13.1)

Female 377 ( 86.9)
Age (year) 21.19±1.34 (19-28)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family 280 ( 64.5)
Alone (Self-boarding, Dormitory, etc.) 154 ( 35.5)

Current smoking Yes  81 ( 18.7)
  No 353 ( 81.3)

Drinking alcohol Yes 258 ( 59.4)
  No 176 ( 40.6)

Regular exercise Yes 159 ( 36.6)
 No 275 ( 63.4)

Sleep duration Appropriate (7-9h) 188 ( 43.3)
 Inappropriate (6>, 9<) 246 ( 56.7)

Economic status Good 119 ( 27.4)
  Bad 315 ( 72.6)

Depression 14.94±11.51 (0-60)
Anxiety 44.10±9.96 (20-71)

Happiness index 102.68±16.42 (34-17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434)

 Variables
Depression Anxiety Happiness index

M±SD t(p) M±SD t(p) M±SD t(p)
 Gender  Male 12.25±12.87 -1.90

(.058)
40.51±10.89 -2.95 

(.003)
109.88±21.10 2.85 

(.006) Female 11.25±.58 44.64±9.71 101.59±15.33
 Living arrangement  Living with family 14.51±11.21 -1.04 

(.300)
43.21±10.14 -2.54 

(.011)
102.11±16.79 -.97 

(.332) Alone 15.71±12.01 45.73±9.43 103.71±15.71
 Current smoking  Yes 17.63±13.77 2.03 

(.045)
45.15±11.26 1.05 

(.295)
103.36±17.64 .41 

(.682) No 14.32±10.86 43.86±9.64 102.53±16.14
 Drinking alcohol  Yes 14.43±11.37 -1.10 

(.272)
42.36±9.79 -1.88 

(.087)
101.57±16.77 -1.71 

(.087) No 15.67±11.71 45.19±10.13 104.31±15.79
 Regular exercise  Yes 13.39±11.45 -2.14 

(.033)
42.87±10.34 -1.97 

(.050)
109.94±16.76 7.43 

(<.001) No 15.83±11.46 44.81±9.68 98.49±14.69
 Sleep duration  Appropriate 14.28±11.90 -1.03 

(.302)
43.26±9.67 -1.55 

(.122)
103.43±16.11 .83 

(.407) Inappropriate 15.43±11.20 44.75±10.15 102.11±6.66
 Economic status  Good 13.74±11.34 -3.57 

(<.001)
42.99±9.92 -3.83 

(<.001)
103.80±16.72 2.33 

(.020) Bad 18.10±11.41 47.03±9.50 99.71±15.27

Table 2. Depression, Anxiety and Happiness index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34)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불안 및 
   행복의 차이

우울은 현재 흡연(t=2.03, p<.05)을 하는 경우, 규칙
적인 운동(t=-2.14, p<.05)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상
태(t=-3.57, p<.01)가 나쁠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불안
은 성별(t=-2.95, p<.01)에 따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거주형태(t=-2.54, p<.05)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자취나 기숙사생활을 

하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
고, 경제적 상태(t=-3.83, p<.01)가 나쁠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행복은 성별(t=2.85, p<.01)에 따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규칙적으로 운동(t=7.43, 
p<.01)을 실천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제적 상
태(t=2.33, p<.05)가 좋을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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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r(p) Anxiety r(p) Happiness index r(p)

Depression - .64(<.001) -.26(<.001)

Anxiety - -.39(<.001)

Happiness index -

Table 3. The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Anxiety and Happiness index
                                                                                                (N=434)

Variables B S.E t p

Gender (ref. Male) -.41 2.54 -.16 .871

Age .50 .56 .90 .369

Residential type (ref. Living with family) 3.53 1.46 2.42 .016

Current smoking (ref. No) 1.43 2.01 .71 .478

Drinking alcohol (ref. No) -4.84 .42 -3.41 .001

Regular exercise (ref. No) 10.74 1.48 7.27 <.001

Sleep duration (ref. Inappropriate) -.44 1.40 -.32 .750

Economic status (ref. Lower) 1.38 1.55 .89 .376

Depression .01 .08 .10 .920

Anxiety -.63 .09 -6.90 <.001

F=16.11 (p<.001), R2=.276

Table 4.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for the association between Depression, Anxiety and Happiness index
                                                                                                (N=434)

3.3 우울, 불안과 행복의 상관관계
우울과 불안(r=.64, p<.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과 행복(r=.26, p<.01), 불안과 행복(r=-.39, 
p<.01)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3.4 대상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F=16.11, p<.001),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약 27.6%(수정된 R제곱은 25.9%)이다. 또한 
Dubin-Watson 값은 2.03으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이 없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났고 고
유값은 7.935로 0에 가깝지 않고 상태지수는 1.0으로 
3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분석 결과, 거주형태(β=3.53, p<.05), 음주행태(β
=-4.84, p<.01), 규칙적 운동(β=10.74, p<.01), 불안(β
=-.63,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보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
는 경우 행복지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음주를 하는 것
보다 하지 않을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불안하지 

않을수록 행복은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4. 고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우울, 불안이 행복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행복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연구 결과 보건계열 대학생의 우울정도는 14.94± 
11.51점, 불안은 44.10±9.96점, 행복은 102.68±16.42
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정도는 14.94점으로 최저 0점과 최고 60점의 구
간사이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고, [23]의 연구의 
우울점수 15.81보다 1.1점 낮게 나타났고, [24]의 연구
의 우울점수 16.26보다 1.32점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계속적인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불안은 44.10±9 
.96점으로 최저 20점과 최고 80점 구간 사이에서 평균
을 조금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내어 현재 보건계열 대학
생의 불안도 다른 전공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
지 상황에 대해 불안을 다수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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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준은 102.68±16.42점으로 최저 34점과 최고 170
점 구간 사이에서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점수로 보여 보
건계열 대학생의 행복수준은 비교적 낮거나 보통인 것으
로 생각되며 추후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행복수준과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불안 및 행
복의 차이에서는 우울은 현재 흡연(t=2.03, p<.05)을 하
는 경우, 규칙적인 운동(t=-2.14, p<.05)을 하지 않는 경
우, 경제적 상태(t=-3.57, p<.01)가 나쁠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우울이 성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30]의 결과와 일치하며,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난 [31,32]의 결과
와는 차이를 보인다. 경제 상태, 운동습관에 따라서 우울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33]의 연구결
과와 일치한다. 불안은 성별(t=-2.95, p<.01)에 따라 남
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거주형태
(t=-2.54, p<.05)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자취나 기숙사생활을 하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거주
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고, 경제적 상태(t=-3.83, 
p<.01)가 나쁠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따라 남학
생에 비해 여학생이 통계학적으로 높은 유의한 결과는 
대학생 집단에서 불안증상 차원과 아동기 외상 종류의 
관련성을 연구한 [2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이 연구
에서는 여성이 불안점수 및 정서적 학대 점수가 높으며 
공포, 불안장애가 더 많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건강관련
특성에 따라 우울과 불안을 살펴본 본 연구와 간호 대학
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도, 학업성취도, 
대인관계만족도 등에 유의하여 불만족할수록 우울과 사
회 불안도가 높았던 [22]의 연구와는 직접적인 비교는 될 
수 없지만 대학생의 처한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은 우울
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낮은 행복감으로 귀결되는 유사한 
결과로 보여 진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불안 
정도가 높게 나오는 결과는 선행연구[23,24]와 일치한
다. 불안이 거주형태(t=-2.54, p<.05)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자취나 기숙사생활을 하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은 결과는 대학생
시기가 성인기로 가는 중간의 가교 시점이기에 신체적으
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경제적 상태(t=-3.83, p<.01)가 나쁠 경우 유의하게 높
은 결과는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시기로 전공과 무관
하게 대학생들이 느끼는 불안함으로 논의될 수 있다. 행
복은 성별(t=2.85, p<.01)에 따라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
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규칙적으로 운동(t=7.43, p<.01)을 
실천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제적 상태(t=2.33, 

p<.05)가 좋을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따라 남학
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는 [34]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며, 본 연구의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행복정
도가 높은 결과와 [34]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 정도가 
높은 것은 유사한 결과이다. [34]의 연구에서 경제 상태
는 행복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와
는 차이를 보이나 가족의 월수입에 따라 행복의 정도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25]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우울, 불안, 행복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불안(r=.64, p<.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우울과 행복(r=-.26, p<.01), 불안과 행복
(r=-.39, p<.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주형태(β=3.53, p<.05), 음주
행태(β=-4.84, p<.01), 규칙적 운동(β=10.74, p<.01), 
불안(β=-.63,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
였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보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행복지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음주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수록,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불
안하지 않을수록 행복은 유의하게 높았다. 앞서 본 연구
의 결과에서 불안은 거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보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
활하는 경우 불안 정도가 높았던 데 반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적 생활이 오히려 행
복지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COVID-19의 사회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
았고, 일부 지역의 보건계열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보건계열대학생의 우울, 불안, 행복의 수준을 파
악하였고,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우울, 불안이 행복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행복증진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치
인 평균으로 나타난 우울점수는 14.94, 불안은 44.10, 
행복은 102.68이며, 행복 정도는 평균을 조금 상회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행복수준은 비교적 낮거나 보통인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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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불안, 행복의 차이에서는 
우울은 현재 흡연(t=2.03, p<.05)을 하는 경우, 규칙적인 
운동(t=-2.14, p<.05)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상태
(t=-3.57, p<.01)가 나쁠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불안은 
성별(t=-2.95, p<.01)에 따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거주형태(t=-2.54, p<.05)에서는 가
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자취나 기숙사생활을 
하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
고, 경제적 상태(t=-3.83, p<.01)가 나쁠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행복은 성별(t=2.85, p<.01)에 따라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규칙적으로 운동
(t=7.43, p<.01)을 실천하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으며, 경
제적 상태(t=2.33, p<.05)가 좋을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보건계열 대학생은 졸업 후 지역사회의 건강관련 역할모
델로 생활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건강관련 변수를 
일반적인 특성으로 하여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거주형태(β=3.53, p<.05), 음주행태(β=-4.84, p<.01), 
규칙적 운동(β=10.74, p<.01), 불안(β=-.63, p<.01) 등
의 요인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계열 대학생의 행복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건
계열 대학생의 행복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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